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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임목사님 글

올해는� 추석이� 이르다.� 9월� 18일� 부터� 추석� 연휴가� 시작된다.� 몇� 십� 년만의� 처음이라는� 올해�

무더위도� 시간을� 이길� 수는� 없었고,� 벌써� 아침과� 저녁으로는� 스산한� 가을바람이� 옷깃에� 스민다.�

하나님이� 창조하신� 세계는� 인간의� 작은� 지혜로는� 감당할� 수� 없으니,� 계절의� 섭리� 또한� 하나님의�

원대한�설계의�일부일�터이다.�

� � 지난� 9월� 1일� 주일� 설교에서,� 이강찬� 목사는� ‘주인의� 궁극적인� 관심’에� 대해� 설명했다.� “주인이�

이르되� 가만� 두라� 가라지를� 뽑다가� 곡식까지� 뽑을까� 염려하노라� 둘� 다� 추수� 때까지� 함께� 자라게�

두라� 추수� 때에� 내가� 추수꾼들에게� 말하기를� 가라지는� 먼저� 거두어� 불사르게� 단으로� 묶고� 곡식은�

모아� 내� 곳간에� 넣으라� 하리라”(마� 13:29~30)는� 말씀에� 숨은� 하나님의� 깊은� 은혜를� 되새겨� 보게�

하는� 귀한� 설교였다.� 하나님의� 궁극적인� 뜻은,� 가라지를� 뽑아버리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 행여나� 곡식이�

다칠까� 염려하는� 마음이겠다.� 심판은� 하나님의� 몫이요,� 우리의� 몫이� 아니다.� 우리� 속에� 있는� 악한�

것을� 뽑느라�선한� 것이� 다치지� 않게� 해야� 할� 것이며,� 남에게서�보이는�티끌을�정죄하느라�하나님의�

귀한�백성인�그를�섣불리�심판하는�잘못을�경계해야�한다는�뜻이었다.�

� 가을을� 맞아,� 우리� 앞에� 추수를� 앞둔� 황금빛� 들판이� 놓여� 있지만,� 그� 속에서� 정작� 무엇이�

가라지이고� 무엇이� 곡식인지를� 고르는� 일은� 하나님이� 하실� 터이다.� 우리는� 그저� 너른� 들에� 익은�

곡식을� 바라보면서� 하나님의� 은혜가� 그� 속에� 가득함을� 만끽할� 일이겠다.� 농부는� 알지� 못할� 미래에�

대해,� 근심하지�않고�씨앗을�뿌린다.� 그� 씨앗에�물기를�주어�싹을�틔우고,� 햇빛과�비를�내려�자라게�

하는� 이는� 하나님이시니,� 이를� 믿고� 추수� 때를� 기다리는� 이가� 농부이며,� 그것이� 바로� 추석을� 맞아�

되새겨�봐야�할� ‘농부의�믿음’일�것이다.



♣�테마기획� -� “평화” 평화의 인물 : 넬슨 만델라

♣�평화�단체�소개

올해는� 추석이� 이르다.� 9월� 18일� 부터� 추석� 연휴가�

시작된다.� 몇� 십� 년만의� 처음이라는� 올해� 무더위도�

시간을� 이길� 수는� 없었고,� 벌써� 아침과� 저녁으로는�

스산한� 가을바람이� 옷깃에� 스민다.� 하나님이� 창조하신�

세계는� 인간의� 작은� 지혜로는� 감당할� 수� 없으니,�

계절의� 섭리� 또한� 하나님의� 원대한� 설계의� 일부일�

터이다.�

� � 지난� 9월� 1일� 주일� 설교에서,� 이강찬� 목사는�

‘주인의� 궁극적인� 관심’에� 대해� 설명했다.� “주인이�

이르되� 가만� 두라� 가라지를� 뽑다가� 곡식까지� 뽑을까�

염려하노라� 둘� 다� 추수� 때까지� 함께� 자라게�두라� 추수�

때에� 내가� 추수꾼들에게� 말하기를� 가라지는� 먼저�

거두어� 불사르게� 단으로� 묶고� 곡식은� 모아� 내� 곳간에�

넣으라� 하리라”(마� 13:29~30)는� 말씀에� 숨은�

하나님의� 깊은� 은혜를� 되새겨� 보게� 하는� 귀한�

설교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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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�우리들의�이야기 교사인터뷰

1,2월 사역 중 소개할 만한 내용 – 수련회나 새봄 성경학교 관련

올해는� 추석이� 이르다.� 9월� 18일� 부터� 추석� 연휴가� 시작된다.� 몇� 십� 년만의� 처음이라는� 올해�

무더위도� 시간을� 이길� 수는� 없었고,� 벌써� 아침과� 저녁으로는� 스산한� 가을바람이� 옷깃에� 스민다.�

하나님이� 창조하신� 세계는� 인간의� 작은� 지혜로는� 감당할� 수� 없으니,� 계절의� 섭리� 또한� 하나님의�

원대한�설계의�일부일�터이다.�

� � 지난� 9월� 1일� 주일� 설교에서,� 이강찬�목사는� ‘주인의�궁극적인�관심’에�대해�설명했다.� “주인이�

이르되�가만� 두라� 가라지를� 뽑다가� 곡식까지� 뽑을까�염려하노라� 둘� 다� 추수� 때까지� 함께� 자라게�

두라�추수�때에�내가�추수꾼들에게�말하기를�가라지는�먼저�거두어�불사르게�단으로�묶고�곡식은�

모아�내�곳간에�넣으라�하리라”(마� 13:29~30)는�말씀에�숨은�하나님의�깊은�은혜를�되새겨�보게�

하는�귀한�설교였다.�

올해는� 추석이� 이르다.� 9월� 18일� 부터� 추석� 연휴가� 시작된다.� 몇� 십� 년만의� 처음이라는� 올해�

무더위도� 시간을� 이길� 수는� 없었고,� 벌써� 아침과� 저녁으로는� 스산한� 가을바람이� 옷깃에� 스민다.�

하나님이� 창조하신� 세계는� 인간의� 작은� 지혜로는� 감당할� 수� 없으니,� 계절의� 섭리� 또한� 하나님의�

원대한�설계의�일부일�터이다.�

� � 지난� 9월� 1일� 주일� 설교에서,� 이강찬�목사는� ‘주인의�궁극적인�관심’에�대해�설명했다.� “주인이�

이르되�가만� 두라� 가라지를� 뽑다가� 곡식까지� 뽑을까�염려하노라� 둘� 다� 추수� 때까지� 함께� 자라게�

두라�추수�때에�내가�추수꾼들에게�말하기를�가라지는�먼저�거두어�불사르게�단으로�묶고�곡식은�

모아�내�곳간에�넣으라�하리라”(마� 13:29~30)는�말씀에�숨은�하나님의�깊은�은혜를�되새겨�보게�

하는�귀한�설교였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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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�지혜로운�자녀�양육

♣�교육목회원�소식

1,2월� 주요� 단신 3월� 광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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